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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음악의 완벽한 하모니, 빌로트와 브람스>
해설: 유정우(흉부외과 전문의,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 테오도어 빌로트(Theodor Billroth, 1829 ~ 1894) =
1. 외과의사로서의 빌로트

현대 복부외과, 나아가서는 현대 외과학의 창시자. 프로급의 음악애호가로서 대작곡가 브람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후원자였다. 아울러 그는 음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인물들 중 하나이기도 했다.

빌로트는 1829년 4월 26일, 북독일 프로이센 왕국의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작은 섬마을 베르겐 아우프 뤼겐(Bergen auf Rügen)에서 스웨덴계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는 학업에 무관심하였고 공부보다 피아노 연습을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에 따라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의과대학에 진학한 그는 명문 괴팅엔 대학을 거쳐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그 뒤 1853년부터 1860년까지 베를린 대학 부속병원인 샤리테(Charité)에서 외과의사로 재직한 뒤 1860년부터 1867년까지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취리히 시대인 1863년에 그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이자 오랜 세월 중요한 외과 교과서로 인정 받았던 “일반 외과 병리와 치료(Allgemeine chirurgische Pathologie und Therapie)”를 저술, 출판하게 된다. 취리히에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1867년 그는 빈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긴다. 빈 대학교병원(Allgemeine Krankenhaus Wien)의 제2 외과 과장을 역임하며 1871년 최초의 식도절제술(Esophagectomy), 1873년 최초의 후두 절제술(Laryngectomy), 1881년 최초의 성공적인 위절제술(Gastrectomy) 등 현대 외과수술에 있어 이정표가 되는 업적을 의학사에 남겼다.
그는 외과수술에 있어 1865년 영국의 조셉 리스터가 제안한 페놀 소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전용 수술복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수술 후 환자의 체온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등 술후 감염 예방과 감시 개념을 체계화시켰다. 또한 수술 적응증(Indication)의 환자 선택의 개념, 유병율과 사망률의 정확한 조사, 개별 의사 간 의술에 대한 솔직한 토론을 통한 의사 스스로의 자기 점검과 기술의 공유, 그를 위한 학회의 중요성 등을 역설하였고, 20세기의 외과 수련의 제도의 근원적 모델을 정립하는 등 현대 외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2. 음악애호가로서의 빌로트
한편, 빌로트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음악가 브람스를 1865년 취리히에서 처음으로 만나 이내 친해져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브람스가 자신의 새로운 작품을 초연하기 전 초고를 빌로트에게 보내어 그의 의견을 물어보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재능 있는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던 빌로트는 브람스의 수 많은 실내악 작품의 리허설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으며 브람스는 자신의 첫 현악 사중주곡들인 작품 51의 1번 C단조와 2번 A단조 두 곡을 빌로트에게 헌정하였다. 
빌로트는 브람스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고, 평론가 에두아르트 한슬릭에 의해 촉발된 바그너 대 브람스의 대결구도에서 당연히 브람스의 편에 있었지만, 한 편으로는 언제나 항상 공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바그너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인 1888년에 그는 "바그너는 참으로 여러 방면에 대단한 재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빌로트는 만년에 음악과 과학이 결합된 독특한 에세이들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유명한 "누가 음악적인가?(Wer ist musikalisch?)”는 음악성이라는 문제에 과학적인 분석을 적용하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였다. 물론 이런 논문의 작성에 브람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빌로트는 의학과 음악 두 분야 모두에 걸쳐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 낸 역사상 대단히 드문 인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외과 의사라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생활해야 하는 외과의사라는 천명에 음악이라는 조화로운 예술을 성공적으로 대입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 음악과 외과수술은 구조를 중시하며 섬세한 기술과 감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인생의 주제였던 것이다.
브람스 현악4중주곡 2번 A단조 작품 51-2, 1악장 제시부


- 연주: 에벤 현악사중주단(Quartuor Ebène)
<영원한 가을의 주제 음악, 브람스의 음악 세계>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의 음악만큼 가을에 잘 어울리는 음악은 없을 것이다. 내면의 열정을 이성이라는 외피로 절제하고 있는 그의 음악은 풍요로운 수확의 즐거움과 낙엽 지는 풍경의 우수를 동시에 담고 있는 가을과 너무나 닮아 있다.
1.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90, 3악장
청년기에서 중년기에 이르는 20년 숙고의 마스터피스였던 교향곡 1번 이후, 브람스는 교향곡을 세 편 더 작곡한다. 이 세 곡은 하나같이 1번을 위한 기나긴 산고와는 대조적으로 단기간 내에 완성되는데, 교향곡 2번은 1번을 완성한 이듬해인 1877년의 몇 달 동안 ‘마치 휴가를 즐기는 듯한 마음가짐으로’ 작곡되었고, 교향곡 3번 역시 1883년 한 해의 초여름에서 초가을에 걸친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다. 1883년 12월 2일, 한스 리히터 지휘의 빈 필하모닉의 연주로 초연되었고, 그 결과는 대성공으로 브람스는 수 차례 커튼 콜을 받기도 했다. 
브람스의 교향곡 중에서는 연주 시간이 가장 짧고 신선하고 명쾌한 작품으로서 초연자 한스 리히터는 “이 곡은 브람스의 영웅 교향곡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 음악은 특히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을 영화화한 잉리드 베르이만 주연의 1960년작 동명 영화 <Aimez-vous Brahms?>의 배경 음악으로 쓰이기도 해서 더욱 유명해졌다.
- 지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 연주: 베를린 필하모닉
2. 대자연에의 찬가 - 교향곡 2번 D장조 Op.73,  4악장
교향곡 2번은 브람스의 '전원' 교향곡으로 불리는 작품이다. 하지만 다분히 묘사적이고 표제적인 베토벤의 전원과 비교할 때 브람스의 2번 교향곡은 목가적이고 온화한 정서 속에서도 애수 어린 특유의 감상성을 우아하게 그려내고 있다. 브람스는 베토벤 교향곡들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에는 대단한 신중을 기했다. “베토벤의 10번 교향곡”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던 1번 교향곡이 완성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2번 교향곡은 1번의 완성 이후 단 4개월 만에 완성된다. 교향곡 제2번은 브람스가 여름을 보내기 위해 찾은 알프스산 속 뵈르터 호수(Wörthersee) 근교의 휴양지 푀르차흐(Pörtschach)에서 느낀 목가적인 감상을 바탕으로 1877년에 완성되었다. 초연은 1877년 12월 30일 한스 리히터의 지휘 아래 빈 필하모닉의 연주로 이루어졌고 3악장이 다시 앙코르로 연주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악기 편성은 고전적 2관 편성이다.

4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의 제시부 제1 주제는 현악기의 은밀하면서도 기민한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강렬한 팀파니의 연타를 바탕으로 한 오케스트라의 총주가 폭발적인 환호와도 같이 쾌활하고 밀도 있게 진행된다.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온화하지만 정열을 숨긴 제2 주제를 노래한다. 재현부 코다에서는 제2 주제의 동기가 금관으로 재현되며 고양된다. 이 4악장의 피날레는 브람스의 모든 작품 중 가장 열정적이고 찬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지휘: 크리스티안 틸레만(Christian Thielemann)

- 연주: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3. 가을 호숫가에 피어나는 물안개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77, 2악장 아다지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바이올린 협주곡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곡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곡이 어려운 까닭은 브람스가 이 곡을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친구였던 요제프 요아힘(Joseph Joachim)에게 헌정할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브람스가 곡을 구상할 당시부터, 그리고 초고를 수정할 단계에서도 계속 요아힘의 조언을 받은 까닭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곡이 그 둘의 협력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 작품은 1878년 브람스의 45세 때의 작품으로, 1879년 1월 1일 라이프찌히의 게반트하우스에서 초연되었고 브람스가 지휘를, 요아힘이 바이올린을 맡았다. 
이 협주곡 역시 종래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영역을 초월해서 오히려 교향곡적 성격을 띠고 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같은 D장조 조성을 취하고 있는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고전적 협주곡의 형식을 따르려 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매우 자유분방하다. 오보에의 아름다운 솔로로 제시되는 주제가 독주 바이올린으로 이어져 계속 변주되는 2악장은 사람의 마음에 직접 호소하는 듯한 깊은 친근미를 지닌 악장이다. 가요에 가까운 선율은 음악적인 이야기처럼 표현되고 있다.
- 바이올린: 길 샤함(Gil Shaham)

- 지휘: 클라우디오 아바도(Claudio Abbado)/ 베를린 필하모닉

(2002 베를린 필하모닉 유로피언 콘서트 시칠리아 팔레르모 실황)

4. 청명한 가을 바람 

- 피아노 협주곡 2번 Bb 장조 작품 83, 3악장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다른 일반적인 협주곡과는 달리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아노 솔로가 포함된 교향곡'으로도 불린다. 브람스의 전성기에 쓰여진 이 작품은 1878년 이탈리아 여행 때 구상을 시작하여 3년 후인 1881년 7월 다시 한 번 이탈리아를 여행한 뒤 완성되었다. 당시 브람스는 절친한 친구로서 이탈리아 여행에 동행하기도 했던 당대 최고의 외과의사 빌로트에게 보낸 농담 섞인 서한에서 조그만 스케르초가 있는 아주 자그마한 피아노 협주곡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바로 이 조그만 스케르초가 정열적인 2악장이고, 자그마한 피아노 협주곡이라고 말한 작품이 연주시간이 거의 50분에 달하는 장대한 협주곡인 것이다. 

깊고 장중한 제1악장, 열정적인 스케르초 형식의 변주곡인 2악장, 서정적이고 우아한 3악장, 장대한 론도 형식의 4악장 등 전곡의 밀도 높은 전개는 그야말로 한 편의 교향곡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첼로의 따뜻하고 풍성한 솔로가 인상적인 3악장의 선율은 훗날 그의 가곡 “나의 잠은 조용히 잦아드네.(Immer leiser wird mein Schlummer)”에서 사용되고 있다.

- 피아노: 루돌프 부흐빈더(Rudolf Buchbinder)

- 지휘: 주빈 메타(Zubin Mehta)/ 빈 필하모닉
====================================================================


[image: image2]     <강사 소개> 유정우 ( heribertyoo@hanmail.net )

- 흉부외과 전문의, 클래식 음악 평론가

- 한진관광 KALPAK 자문위원, 한국바그너협회 실행위원

- 매주 수요일 예술의 전당 정기 오페라 강좌 “유정우의 오페라 살롱” 강의. 

- JCC 재능아트센터, ODE Maison, 문화공간 풍월당, 메가박스 등 클래식 정기 강좌.

- KBS 클래식FM <장일범의 가정음악> 매주 금요일 "척!클래식" 코너 출연

- KBS 1TV <명작스캔들>, <더 콘서트> “디 오페라” 코너 출연

- 저서: KBS 클래식 FM 33주년 기념 서적 <행복한 클라시쿠스>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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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izinstudium in Greifswald. Di

e geondrt und i wisenschflihes

ge persinliche Freundschaft. Hierin

ser Unsand warde sslich ddurch
begt

Onkel Profesor fir

engcl undschaften zu Georg Meissner,

e it die Metnrichen Tankor

per und den Meissner
und dem akademischen Musikdirek-
o Aol Wehnes e b 850 w««

indererseits  immer Mediziner waren. Billroth schrie
finden sich auch Spurenvon Brahms  spite,dass e sener Matte i dic -
Dervorlie- o )
‘gende Beitrag beleuchtet diesen fas-
jerenden Dialog und  Gottingen 1849-1851

Musik und beschreibt. ill-
roths Leben und chirurgische Lauf-

Da Billoth sich in Greifswald im rsten

schaftzu Brahms (B Abb. 1).

sk beschifigte, folgt Billoth 1349 Wi
helm Baum, der einen Ruf nach Gotin-
bstand zu e

der Aufrit nis-

e i, de er den Aufothlt on
Frau Lind schreibt: ,Fir mein ganzes Le-
bensind mir dise Tage unsergesdlich.* In
Bilroth reife zu dieser Zei wahrschein-
lich die Einsicht, dass die hachsten Rin-
e be Interpreten sowie auch bei Kompo-

hristian Albert Theodor
Billroth (1829-1894)

“Theodor Billroth warde am 26, April 1529
alslester von funf Briidern in Bergen auf

Riigen geboren. Sein Vater war evangeli-

scher Plarter und seine Mutter stamme
aus ener Berliner Musikerfamilie (6]

Greifswald 1834-1849

Nachdm o Vtr bl L34 1 e
b, siedele die Billroth

ovd s o Cranr
oo Birgermeister war, Dort
lernte Theodor Billoth Klavier- und Gei

chrer o Ingeniums
tardum bezeichnet wurde (2] Obwohi er
sich 2 i guten Klavierspicler
ek, e Bl nachdem Ab

sondern

svmenmusialichen Ungsbn 0
sevinnen [5]

reichbar sind, und konzeniierte darauf-

v durch den Physilogen Rudolf Wag-

entschloss sich auf Drdngen der Motter
und Zureden des vaterlichen Fami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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